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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2호기, 발전 재개 후 정상운전 출력 도달

등록 2021.05.02 10:35:51

[부산=뉴시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최근 발전이 정지된 고리원전 2호기(가압경수로형·65만㎾급)가 점검을 완료한 뒤 정상적으로 발

전을 재개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고리2호기가 지난 1일 오후 11시 8분께 정상운전 출력(100%)에 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고리2호기는 지난달 23일 발전이 중단됐고, 고장 원인 점검 등을 거친 이후 같은달 30일 발전을 재개했다. 

고리2호기의 원자로 정지 원인을 크레인 작업 관리 미흡에 따른 송전선로 보호계전기 작동으로 확인됐다고 고리원자력본부는

설명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송전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 금지구역 설정, 정비작업 관리·위험성재평가 교육

수행, 비상주 협력사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했다. 

더불어 향후 절차서 개정, 크레인 포함 특수차량 출입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고리원자력본부는 전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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